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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서던 티어 도시 지역 변화를 위하여 2,000만 달러 규모의 그레이터 

빙엄턴 펀드 발표  

  

전략적인 경제적 투자 계획으로 빙엄턴, 존슨시 및 엔디콧의 중요 프로젝트 지원 예정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서던 티어 

비상(Southern Tier Soaring)” 기획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서던 티어 비상이라는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윤곽을 이루는 빙엄턴(Binghamton), 

존슨시(Johnson City) 및 엔디콧(Endicott)에 중요 경제 개발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2,000만 달러 규모의 그레이터 빙엄턴 펀드(Greater Binghamton Fund) 창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레이터 빙엄턴 펀드는 목표로 한 도시 중심(혹은 “iDistricts”)을 

근로자들의 다음 세대가 입주하여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다목적 이용과 혼합소득 개발, 개인 소매와 상업적 

개발을 포함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공공시설과 도로 경관 개선을 

통하여 스마트 성장 기술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레이터 빙엄턴 펀드는 사업체들의 확장과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면서 이 

지역의 판도를 바꾸고 개발과 복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펀드는 이런 커뮤니티가 최고의 직원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서던 티어 지역이 계속하여 비상할 수 있는 활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레이터 빙엄턴 펀드는 지정한 혁신 지역의 지리적 경계 범위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iDistricts”는 빙엄턴의 서던 티어 첨단 기술 인큐베이터(Southern Tier 

High Technology Incubator, Binghamton), 존슨시의 빙엄턴 약학 및 조제학 

대학(Binghamton University School of Pharmacy and Pharmaceutical Sciences, 

Johnson City) 및 엔디콧에 있는 빙엄턴대학(Binghamton University)의 첨단 마이크로 

전자 제조 센터(Center for Advanced Microelectronic Manufacturing, CAMM)인 휴론 



캠퍼스(Huron Campus, Endicott) 등 중요한 경제 추진자들에 의해 정해지고 플랙시블 

회로 분야의 첨단 연구와 개발의 진행을 위하여 뉴욕주로부터 2,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습니다.  

  

에맢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에서 오늘 사전 심사를 거친 

단체들의 제안 요청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선택받은 응답자는 전략적 투자 계획을 

개발하고 실현하고 활성화 펀드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자세한 프로젝트의 개요를 

정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Howard Zemsky 

사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지정된 지역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비율의 실업, 가난 및 빈집 혹은 폐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레이터 빙엄턴 펀드는 중요 

산업에 대한 사전 투자의 기초 위에 설립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도심 경제를 창조할 

새로운 투자를 자극할 것입니다.”  

  

서던 티어 지역경제개발협의체(Southern Ti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STREDC) 공동의장이자 Corning Enterprises의 CEO 및 의장인 Tom 

Tranter와 빙엄턴 대학(Binghamton University) 총장인 Harvey Steng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Districts’이라 불리는 이 지정 투자는 서던 티어의 경제사에 또 다른 

위대한 장을 엽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명견과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업스테이트 경제 

성장에 대한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그레이터 빙엄턴 펀드와 같은 서던 티어 비상 계획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이 지역은 계속하여 다년간 확실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Fred Aksha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개발과 일자리 창출은 제가 

선거된 이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과제였습니다. 저는 주지사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에 감동하였으며 빙엄턴 펀드가 우리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서던 티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일자리와 직업을 가져다주는 

이런 중요한 조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심의 핵심 지역에 대한 

활성화는 우리 지역 경제 회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레이터 빙엄턴 펀드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온 성과를 확장하고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저는 서던 티어 발전의 진전에 대한 주지사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ason Garna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District 보조금은 엔디콧, 

존슨시 및 빙엄턴의 지역사회에 대한 극적인 개선과 가장 필요한 경제 개발 창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브룸 카운티(Broome County)에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하는 데 집중한 Cuomo 주지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빙엄턴시의 Richard C. David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빙엄턴과 주변 도심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번 투자는 우리 지역이 계속하여 전진하도록 합니다. 이 혁신적인 

계획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투자로 빙엄턴 도심의 활성화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업스테이트 뉴욕에 대한 약속이 그 증거이며 우리는 그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존슨빌리지 시장 Greg Demm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님이 우리 지역의 

성장 잠재성을 알아보고 2,000만 달러 규모의 그레이터 빙엄턴 펀드를 출시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투자는 존슨시에 새로운 사업체들을 불러오고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과 커뮤니티 전체 이웃들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방과 주정부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존슨시의 더 나은 미래를 꾸려나갈 계획 실행을 

기대합니다.”  

  

엔디콧 빌리지 시장 John Berton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뉴욕 정부의 지원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중요한 투자를 성공시킨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레이터 빙엄턴 펀드는 경제 성장과 우리의 근면한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하여 우리 커뮤니티에 사는 다음 세대 가족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레이터 빙엄턴 펀드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지역의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안을 따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5억 달러의 서던 티어 비상 계획은 재능, 

새로운 사업개발 및 부상하는 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견고한 협력 관계 구성을 갖춘 

최고의 관광지로 세 개의 “iDistricts”를 설립하여 그레이터 빙엄턴 혁신 생태계(Greater 

Binghamton Innovation Ecosystem)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또한 

지역의 첨단 제조업, 의료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교육에 대한 강화에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문 및 산업의 연구와 개발 능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티어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재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혁신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주에서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 존슨시티, 코닝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는 민간 사업체가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따라, 이 지역은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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